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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섭식 조절 행동에 대한 동기의

순서적 연계 모형 검증†

이 미 령
‡

신 용 균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도로교통공단

본 연구는 동기를 위계 모형의 연속선상에서 구분한 Vallerand(1997)의 틀에 따라 자기결정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통합한 동기의 순서적 연계 모형을 섭식 조절 행동 맥락에서 검증하고자 하

였다. 23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안된 모형의 적합도는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χ2=463.779, df=263, ρ=.000 그리고 CFI=.900, TLI=.876, RMSEA=.058로 산

출되어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달리 전반적

동기 수준에 해당되는 자기결정이론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만족은 맥락적 동기 수준에 해당되

는 상대적 자율성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자율성 지표

는 상황적 수준에 해당되는 계획된 행동 이론의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주관적 규범은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 부분에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

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주요어: 동기의 순서적 연계 모형, 자기결정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 섭식 조절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미령, (66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Tel:

055-772-1260, E-mail: leemr41@paran.com

섭식 행동을 포함한 인간의 여러 행동들을 설명

하려는 많은 이론들이 제안되어 왔고, 그 이론이

나 모형을 다시 검증하거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모형을 수정하고 다른 변인들을 추가하여 확장한

연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단일

한 모형이나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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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두 개 이상의 모형이나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다. 한 예로서 Hagger, Chatzisarantis,

그리고 Harris(2006)는 자기결정이론과 계획된 행

동 이론을 Vallerand(1997)의 동기 위계 모형으로

통합한 모형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보여주

었다. 먼저, 계획된 행동이론은 합리적 행위 이론

에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개념을 추가하여 확장시

킨 것으로서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적 신념은 행

동에 대한 호불호의 평가인 태도를 형성하고, 규

범적 신념은 그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도

록 하는 지각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는 주관적

규범을 이끌어내며, 통제 신념은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한 개념인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일으킨다. 이들의 조합에 의해 행동 의

도가 형성되고, 의도는 행동을 이끌어낸다. 일반적

으로, 태도가 더 우호적이고 지각된 행동 통제력

이 클수록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는 더

강해진다(Ajzen, 1991). 자기결정이론은 개인이 선

천적으로 타고나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만족시

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제안하는데, 기본적인 심리

욕구는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으로 구성된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작인(causal agent)

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자신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

미하며, 관계성의 욕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자신도 타인에게 지지가

되고자 하는 선천적인 욕구을 반영한다. 또한 인

간은 기본적인 심리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며 다양

한 맥락에서 선천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무동기의 개념을

추가하고 상대적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의 정도에

따라 외적 동기를 보다 세분화된 유형으로 나누었

다. 첫째, 외적 조절은 외적 동기의 가장 덜 자율

적인 형태로, 외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내사화된 조절은 외적 조

절 보다 더 자율적이지만 불안이나 죄책감을 회피

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감을 얻기 위해 행동하므로

다소 통제적인 형태이다. 셋째, 동일시된 조절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개인적 중요성을 동

일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내적 동기가 순수한 관심이나 즐거움을

위해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반면 동일시된 조절

은 그 행동의 성과와 관련된 도구적 가치와 더 관

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Deci &

Ryan, 2000; Hagger et al., 2006).

한편, Vallerand와 Losier(1999)는 자기결정이론

과 Vallerand(1997)의 동기 위계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동기의 순서적 연계 모형(motivational

sequence model : 사회적 요인→심리적 매개요인

→동기의 유형→결과)을 제안하였다. 심리적 욕구

만족은 자율적 동기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구성

개념과 유사하다.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자율적

동기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

족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Deci & Ryan,

2000), 이러한 욕구들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전반

적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 결정적 동기를 반

영한다(Vallerand & Ratelle, 2002: Hagger et al.,

2006에서 재인용). 이 틀을 바탕으로 Hagger 등

(2006)은 자기결정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통

합한 모형을 두 가지 행동 맥락 즉, 운동과 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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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에서 검증하였다. 일반성(generality) 정도에

따라서 인간의 가장 전반적 수준에서의 동기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의 동기에 영향을 주고, 그

것은 다시 특정한 상황에서의 동기에 영향을 준

다. 이 모형에서 전반적 수준의 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된 심리적 욕구 만족은 섭식 조절이

라는 맥락에서 동기의 상대적 자율성 정도에 영

향을 주고, 이는 상황적 수준(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개념)에서의 동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매개적

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내

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형

이 다른 표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되는

심리적 욕구 만족은 동기의 자율성 수준에 영향

을 주고, 이는 섭식조절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 그리고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

으로 행동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선행 연구에서는 남성 및 여성 표본에서 섭식

조절 행동뿐만 아니라 운동 두 행동 맥락에서 모

형을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심

이 섭식 조절 행동에 있고, 또한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섭식 조절 행동은 여성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여성 표본만을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방 법

참여자

경남에 소재한 G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총 401명의 자료 중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 230명

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참여자의 평균연령

은 20.04세(SD=1.636)였다.

절차

참여자들은 강의 시간 동안에 섭식 조절 행동

에 관한 질문지를 완성했다. 부적응적인 섭식 행

동보다는 건강한 섭식 행동(예: 단 음식을 줄이거

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거나, 매 식사 중간에 군것

질을 피하거나, 가벼운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 섭

취를 줄이거나, 한 끼에 두 번 먹지 않거나, 과식

하지 않거나, 채소/과일과 같은 음식을 먹거나)에

초점을 두고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수준의 동기에서 상황

적인 수준의 동기까지 하향식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했으므로, 특히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측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통 방법 변량(common

method variance)의 잠재적인 효과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

수집되었다. 첫 번째 주에는 심리적 욕구 만족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일주일 후에 지각된 원인

소재와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개념을 측정하였

다. 그리고 다시 2주 후에는 지난 2주 동안의 섭

식 조절 행동을 측정하였다.

측정 도구

심리적 욕구 만족.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한

기본적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심리적 욕구를 측정하는 21개의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자율성을 측정하는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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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나는 보통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한다.), 유능성을 측정하는 6문항(예 :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낸다고 이야기한

다.), 관계성을 측정하는 8문항(예 : 나는 나와 관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이 포함되었

으며,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7점)’를 양극으로

하는 7점 척도를 통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심리적 욕구 만족이라는 고차적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신뢰

도 분석 및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3문항씩 총

9개의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고,

Cronbach's Alpha는 각각 .625, .792, .685였다.

지각된 원인 소재. 자율적 동기는 Ryan과

Connell(1989)이 사용한 문항과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자기-조절 질문지(The

Self-Regulation Questionnaires; SRQ)에서 운동

에 대한 하위 척도의 문항을 골라 섭식 조절에

관련된 내용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섭식조절

을 하는 이유를 기술한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해당되거나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를 양 극단으로 하

는 4점 척도를 통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기조절

양식은 4가지로 분류하여 각 5문항 씩 총 20문항

으로 측정했고, 내적 동기(예 : 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

시된 조절(예 : 내 건강과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

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사화된

조절(예 :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보

이고 싶어서), 외적 조절(예 :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싫어서)로 구성

되었다. 상대적인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었고(내적 동기는 +2, 동일시된 조절은 +1, 내사

화된 조절은 -1, 외적 조절은 –2), Cronbach's

Alpha는 각각 .693, .637, .627, .687이었다. 최종

분석에는 내적 동기와 동일시된 조절을 합하고,

내사화된 조절과 외적 조절을 합하여 총 2문항을

상대적 자율성 지표로 사용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개념. 계획된 행동 이

론을 측정하는 문항은 Ajzen(1991)이 제안한 것을

번안하고 이민규(2001)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행동 의도(예 : 나는 다음 2주

동안 섭식 조절을 할 계획이 있다), 주관적 규범

(예 :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섭식 조절

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각된 행동 통제력(예 :

섭식 조절을 하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다)으

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

우 그렇다(6점)’를 양 극단으로 하는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각 3문항 씩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섭식 조절에 대한

태도는 Hagger 등(200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계

획된 행동 이론에서 태도는 다중적인 구성 요소

를 반영하고 있다는 Trafimow와 Sheeran(1998)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정서적(즐겁다-고통스럽다), 도

구적(만족스럽다-불만스럽다), 도덕적 차원(보상받

는 일이다-처벌받는 일이다)으로 구분하여 총 5문

항을 사용하였다(1점～6점). Cronbach's Alpha는

각각 .933, .861, .798, .832였다.

자기-보고 행동. 세 번째 주에 참여자들은 “지

난 2주 동안 얼마나 자주 섭식 조절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하지 않음(1점)’과 ‘매일 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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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양 극단으로 하는 6점 척도로 섭식 조절

행동의 빈도를 평정했다. Hagger 등(2006)에 따르

면 이를 통해 얻은 측정치는 푸드 다이어리와 같

은 객관적 측정치와의 공존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섭식 조절 행동 시도가 ‘어

느 정도’ 성공 혹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 ‘얼마

나 자주’ 성공 혹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

는 문항을 함께 사용하였다. 3개 문항의

Cronbach's Alpha는 .837이었다.

자료 분석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각 척도들에

대해 신뢰도 분석 및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고, 확

인적 요인 분석을 포함한 모형 검증에는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Vallerand(1997)의 동기 위계 모

형을이론적틀로하여기본적심리적욕구만족과

계획된행동이론의구성개념이통합된동기의순서

적연계모형이섭식조절행동을예측하는지알아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χ2=463.779, df=263, ρ

=.000으로 산출되었고, CFI=.900, TLI= .876,

RMSEA=.058이었다.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CFI나 TLI의 값은 .95보다 클 때,

RMSEA의 값은 .06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를 나

타내는데, 이를고려하면본연구모형은매우만족

스러운것은아니나수용가능한수준인것으로생

각된다. 확인적요인분석결과를보면모든추정치

가 ρ<.001 수준에서유의하여자율성, 유능성, 관계

성의 욕구는 심리적 욕구 만족이라는 단일하고 고

차적인 구성개념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로 계수들을 살펴보면 Hagger 등

(2006)이 제안한 것과는 달리 심리적 욕구 만족에

서 상대적 자율성 지표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β=.259, ρ=.218). 한편, 상대적 자율성 지표

는 태도(β=.569, ρ<.05)와 지각된 행동 통제력(β

=.375, ρ<.05)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주관적 규범에는 그렇지 않았는데(β

=-.064, ρ=.410),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었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구성개념 중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행동의도를

거쳐 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

나 태도는 그렇지 못했고,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와 달

리 심리적 욕구 만족은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논 의

본 연구는 Hagger 등(2006)이 동기의 위계적 위

계 모형(Vallerand, 1997)을 이론적틀로 하여 자기

결정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통합하여 운동과

행동 두 맥락에서 검증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러한

결과가 다른 표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기결정이론에서 제안한 심

리적 욕구 만족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구성 개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

하고, 심리적 욕구 만족이 동기의 상대적 자율성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개념들을 거쳐 섭식 조절

행동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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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의 경로 계수. 그림에는 제외되었으나 심리적 욕구 만족에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세 가지 하위 요인이 포함되었음.

먼저,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가 유의하여 심리

적 욕구 만족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검증하

고자 한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산출되어 여대생들의 섭식조절 행동에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경로를 보

면 전반적 수준의 더 일반화된 동기적 지향에서

맥락적 수준의 더 변화가능한 동기적 지향으로

가는 하향식 과정을 반영하는(Guay, Mageau, &

Vallerand, 2003) ‘심리적 욕구 만족→ 상대적 자

율성 지표’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행동에

대한 심리적 욕구 만족의 직접적 효과도 없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이유로는 외모를 중시

하고 타인의 지각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를

고려할 때, 자신에게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하더라

도 섭식 행동에 관해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

락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맥락적 동기로서 상대적 자율성 지표는 상황적

동기에 해당되는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 개념들

을 예측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

에서 상대적 자율성 지표가 태도 및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는달리주관적규범은예측하지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주관적규범이개인적신념이라기보다는미

래에하게될행동에관한통제적이며타인참조적

인 신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Hagger et al.,

2006). 또한태도가행동의도를예측하지못한것은

한국여대생의경우섭식조절행동이좋은일이라

고생각할지라도행동을실행하고자마음먹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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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심리적 욕구 만족은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심

리적 욕구가 충동적인 행동(정보의 의식적인 처리

없는 자동적 혹은 불수의적 행동)과 숙고하는 행

동(행동하기 위해 신중한 노력을 하는 접근으로서

두드러진 사회적 정보, 의도의 형성 혹은 행동)

모두를 이끌 수 있다는 Elliot, McGregor와

Thrash(2002)의 주장을 반영하여 행동에 대한 심

리적 욕구 만족의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를 가정

하였다. 분석 결과 직접 경로는 지지되지 않았는

데, 섭식 행동에 대한 충동적인 행동 경로가 독립

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어떠한 사회적 행동

이 두 가지 행동 경로의 작용 효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 Strack과 Deutsch(2004)의 주장이 좀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섭식 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건

강한 섭식 조절 행동에 초점을 두었고, 한 가지

이론에 기반을 둔 모형을 수정, 보완하며 확장시

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론의 구

성 개념을 제안된 이론적 틀에 따라 통합한 모형

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건강한 섭식

조절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어서 자신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이나 내적 동기를 증진하

도록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

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

를 보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심리적 욕구 만

족과 상대적 자율성 지표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신뢰도가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

에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을 더욱 신중히 검토

해야 할 것이며, 한 편으로는 한국의 문화나 실정

에 더 적절한 변인(예: 사회문화적 압력)을 모형

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상선과 오경자(2004)는 이상 섭식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신체 불만족을 들었고,

외모에 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과 내면화와

같은 변인들은 신체 불만족을 매개 변인으로 하

여 이상 섭식행동을 예측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안귀여루(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압력 중

특히 대중매체가 여고생의 절식 및 폭식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한

국 여성들이 전반적인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데

신체에 대한 평가를 크게 고려하기 때문에 기본

적인 심리 욕구 충족 수준과는 별개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

려한 변인들이 조절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건강한 섭식 행동과 이상 섭식 행동을 구분 짓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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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tested a motivational sequence in which integrated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using Vallerand(1997)’s hierarchical model of

motivation in dieting behavior. participants were 230 female college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oodness-of-fit for measurement model are

reasonable level, χ2=463.779, df=263, ρ=.000 and CFI=.900, TLI=.876, RMSEA=.058. In contrast

to precedent study,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t global level

did not predicted relative autonomy index at contextual level. Also, relative autonomy index

significantly predicted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ut not subjective norm. Finally, last section includ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

Keywords: motivational sequence model, self-determination theory, theory of planned

behavior, dieting behavior

여대생의 섭식 조절 행동에 대한 동기의 순서적 연계 모형 검증

- 451 -




